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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디젤 생산시의 대량 부산물인 폐글리세롤은 정제를 통해서 식품제조, 약학, 플라스틱, 및 

화합물 합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. 바이오디젤의 부생물로 폐글리세롤이 다량 발생함

에 따라 이를 정제하여 합성 글리세롤이나 천연 정제 글리세롤에 필적하는 정제 글리세롤을 제

조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증류법으로 일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

다. 그러나 증류법은 고온에서 진행되므로,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 글리세롤의 올리고머/폴리

머가 부가적으로 존재하며, 또한 트랜스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산촉매가 사용될 때, 알킬알콜과 

글리세롤 간에 형성된 다양한 에테르가 미량 존재하여 제품의 순도의 문제를 유발한다. 이와 같

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폐글리세롤을 분리막을 사용하여 정제 글리세롤을 제조하는 있

다. 그러나, 분리막 공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폐글리세롤을 정제하기 위해서는, 반복적인 정

제공정으로 인하여 분리막에 존재하는 잔류물 및 이물질로 인해 fouling 현상이 발생하여 정제

효율 감소가 수반되므로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정 추가없이 자체공정내에서 화학약

품을 이용하여 세척 및 수세방식을 이용한 분리막 세정기술이 필요하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

바이오디젤 생산공정의 부산물인 폐글리세롤을 분리막 공정을 이용한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

fouling 현상 및 분리막의 수명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

인 분리막 세정 CIP 공정을 연구하였다. 


